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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 0290 21위

출루율 0363 12위

OPS 0.826 16위

강정호NL 순위

1위 강정호 0513(2039)

2위 포지 0472(1736)

3위 안드루스 0455(1533)

 이디어 0452(1431)

5위 라미레스 0452(1431)

 게레로 0455(1533)

95마일이상 강속구타율(ML)

타율 타율 홈런

강정호(피츠버그) 290 12

맷 더피(SF) 304 10

타점

49

59
크리스 브라이언트
(시카고컵스)

250 17 71

OPS

826

801
821

NL 신인왕레이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프로야구진출이후처음으로한경기에서

멀티홈런을때려냈다

강정호는 23일 미국펜실베이니아주피

츠버그의PNC파크에서열린샌프란시스

코자이언츠와홈경기에 4번타자유격수

로선발출전해시즌 1112호홈런포를쏘

아올렸다

지난 14일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전이

후 9일 만에 4번 타자로나선강정호는 0

1로 뒤진 5회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

서 마이크 리크의 5구째 91마일(146)짜

리 싱커를 공략해 중월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1호 홈런으로 비거리는 135m로측

정됐다지난 19일애리조나다이아몬드백

스전이후 4일만의대포다

강정호의홈런은이날피츠버그가리크

를 상대로 얻은 첫 안타다 강정호의 타격

감은 7회에 다시 빛났다 강정호는 11로

맞선 7회말 바뀐 투수 헌터 스트릭랜드를

상대로 비거리 139m의 좌중월 솔로 홈런

을 쳤다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첫 멀

티홈런이다 아울러그는이홈런으로메

이저리그데뷔첫해 100안타도달성했다

강정호는지난달 2930일미네소타트

윈스전에서이틀에걸쳐연타석홈런을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경기에서 연타석 홈

런을친것은처음이다강정호는이날3타

수 2안타(2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0287에서 0290(345타수 100안타)

으로높아졌다

피츠버그는 9회말 스탈링 마르테의 끝

내기솔로포로 32로승리했다 이날피츠

버그가친안타는 4개에불과하다 이중 2

개가강정호의홈런이다

강정호의 홈런포가 연달아 가동되면서

미국 진출 첫해에 아시아인 데뷔 시즌 최

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까에 관

심이쏠린다

데뷔첫해홈런수로따지면메이저리그

에서뛴아시아선수중마쓰이히데키(16

개)와 함께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

록이다역대 1위는포수조지마겐지로시

애틀 매리너스 데뷔 시즌이던 2006년에

홈런 18개를 터뜨렸다 일본 최고의 거포

로 불렸던 마쓰이 히데키는 미국 진출 직

전 시즌 일본에서 50홈런을 터트렸지만

빅리그데뷔시즌에16개밖에기록하지못

했다

강정호가 내셔널리그 신인왕 외에도아

시아인 데뷔 시즌 최다 홈런 기록까지 정

조준하고있다 연합뉴스

MLB 진출 첫 1경기 2홈런피츠버그 SF전 3대 2 승

신인왕아시아인데뷔시즌최다홈런기록 정조준

KIA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KIA에게로와서 꿈이되었

다 24일 2016 프로야구신인드래프트

가진행된다 KIA를비롯한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새 얼굴을 뽑게 된다 시

간이 흘렀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리던

순간을잊지못하는선수들이있다

2011 드래프트 화제의 이름은 덕수

고 투수 한승혁이었다 일찌감치 151

를 찍으며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았

던대어였지만행사초청자명단에한

승혁의이름은없었다 미국 진출설과

부상설이있던그는선뜻선택할수없

는유혹의카드였다 그러나미국진출

이진척이없다는정보를입수한KIA

가 지명전날노선을급선회해한승혁

잡기에 나섰다 긴박했던 하루가 지나

고 KIA가 한승혁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사장은술렁였다 행사장밖에서대

기하고 있던 주인공이 등장하자 다시

한번한승혁은뜨거운이름이됐다

한승혁은 봄에 팔꿈치 부상이 왔

다 초반에 페이스가 너무 좋기도 하

고 무리를 했다 미국 진출이 어려워

졌는데 이미 미국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었다부상에대한것도조심스러웠

고 지명을 앞두고 가족들 모두 발을

뻗지 못하고 잤다며 기적처럼 지명

하루 전에 KIA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긴

장을 많이 했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행사장에 들어가던 순간을 잊지 못한

다고말했다

세상을다가진듯한표정으로행사

장에선한승혁과는달리굳은표정을

한 화제의 이름도 있었다 장충고 출

신의 내야수 박찬호다 특급 수비 실

력과센스로이름을알렸던그는 2014

신인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KIA의 선

택을받았다명성보다는늦게불린이

름 대학진학을준비한다는이야기에

지명 카드를 날릴까 우려한 관계자들

이쉽게그의이름을부를수없었다

박찬호는 대학을가려고는했지만

높은 순위였으면 당연히 프로를 선택

했을 것이다 그런데 늦게 이름이 나

왔다 솔직히 말하면 5라운드에서 불

려서기분이좋지않았다고웃었다

대학 진학을 생각했던 것은 당당하

게이름이불리고싶어서였다

박찬호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학에 가서 체력과 힘

을키워서 1차 지명을받고프로에 오

고 싶었다 지금은 프로에 오길 잘했

다(웃음)좋은시즌을보내고있다팀

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루키 김호령에게

김호령은 감격스러웠던이름이었다

그는지난해전체 103명중 102번째로

이름이 불렸다 KIA가 10라운드 마

지막에 선택했던 김호령은 입단 순위

의벽을넘어KIA의외야를질주하고

있는 중이다 김호령은 드래프트 중

계를 봤는데 정말 떨리고 설렜다 그

러다가 9라운드가 지나도록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했다 신고선수로

라도 도전하자고생각했는데 KIA에

서 이름을 불렀다 정말 감격스러웠

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마무리캠프를갈수있었는지

도 모르겠는데 기회가 됐다 현재가

신기하고감사하다고말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한국과일본청소년들의우정의스포츠

제전인 제19회한일청소년하계스포츠

교류전이성황리에막을내렸다

여수시와 전남도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엿새간여수에서열린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선수단 216명 일본

선수단 214명등총 500명이참가했다

한일 선수단은 축구농구배구탁구

배드민턴등 5종목 18종별경기를펼쳐사

이좋게 9승씩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또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향일암등을방문

해 한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카모토카즈히코일본선수단장은 바

다와풍광이아름답고음식이맛있었다며

내년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대회 때 베풀어주신 마음을 꼭 보답하겠

다고말했다김철신한국선수단장은 미

래의주역청소년들에게더큰꿈과이상을

세울수있도록국제교류사업을적극적이

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한일 청소년하계스포츠교류전 성료

지난 20일여수디오션에서 제19회한일청소년교류전의공식일정을마치고환송연

을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KBO신인드래프트 뒷이야기

대어한승혁빅리그진출실패정보입수

KIA 하루 전날지명권행사 함박 웃음

강정호 멀티홈런100안타태극기휘날렸다
1112호

박찬호김호령도

막판까지긴장감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

츠와의 홈경기에서 7회 이날 경기의

두번째홈런을쏘아올린뒤그라운드

를돌고있다 연합뉴스


